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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무릇 대부분의 성인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직업세계의 현장에서 부단히 그리고 풍부하게 학습활동
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일하면서 
배우면서 살면서 경험하는 학습경험은 우리 각자와 동떨어진 별개의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의미 있고 역동적인 살아 있는 경험
으로 존재하며, 그 경험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
고 그것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그 동안 직업세계 속에서 일상화된 이러한 
학습현상은 직업교육연구자들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다. 직업교육
연구자들은 막상 한 개인이 그의 학령기 공교육과 그 이후의 직업생활을 통
하여 한 직업분야의 전문직업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그
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실제 전문직업인이 
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에 바탕을 둔 학습경
험의 의미와 내적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종래의 논리실증주의적 현장연구를 탈피하여 현상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
두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기계설계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현장에 진입
하여 전문기계설계 기술자로서의 학습경험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기계기술자 
개개인의 학습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계설계 기술자들
의 현장학습의 행태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의 학습
경험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그들의 학습경험에 무슨 현상이 있으며, 그것
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학습을 지속하도록 하
는지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성인들의 기업내 학습을 촉진하여 기업조직의 학
습조직화를 조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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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내 학습
  학습경험이란 개인이 경험하는 내용으로서 그 경험을 통하여 그가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다. 여기서의 경험이란 세계 속의 객체를 개인의 
지각 속에 그의 마음의 의식적 과정을 통하여 수용하는 것들의 총체이다. 
경험은 결국 인간과 세계와의 만남의 장에서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의미의 
집합체인 것이다. 성인학습의 제 이론에서는 학습경험을 다음의 몇 가지 관
점에서 보았다.
  첫째, 학습경험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현상이다 
(Bandura, 1986). 인간의 지혜는 개인에게 연원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문화
적․사회적 상호작용의 산출물 속에서 그 뿌리가 있다 (Sternberg ,1996). 사
회언어학적 입장에서도 인지가 형성되는 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
회적 상호작용이다 (Vygotsky, 1986). 그러므로 일반적인 성인학습과정이나 
특히 일터에서의 학습에서 멘터(mentor) 혹은 유능한 학습도우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Billett, 1999). 사회적 역할도 성인학습에 영향을 주며 그 사회
적인 역할은 사회적인 기대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다. 그것은 수시로 바
뀌면서 한 개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삶의 경험을 해야하는가를 끊임없이 결
정해준다 (Merriam & Caffarella, 1999). 
  둘째, 학습경험은 경험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내적 현상이다 (Candy, 1991; 
Dewey, 1933; Piaget, 1952). 성인이 갖는 학습경험은 ‘구체적으로 제공된 과
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며, ‘발견된 문제에 직면하는 창조적 사고’
와, ‘새로운 중요 문제 및 질문을 생성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의 구현과정
이다 (Arlin, 1975; Merriam & Caffarella, 1999). 콜브(Kolb,1984)는 그의 경
험학습이론에서 학습경험이란 학습자가 행동과 성찰, 구체적 참여와 추상적 
일반화의 네 가지 행동양식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면서 지식을 창출하
는 내면적 과정이라고 조직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직업현장
에서 갖는 학습경험이 이러한 모델로 설명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밝혀 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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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취하
면서 살아 갈 때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암묵적․무형식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양식 안에 붙박여 
있거나 우리가 다루는 사상(事象)에 대한 우리의 느낌 속에 함입되어 존재
한다 (Shone, 1983). 
  셋째, 성인의 학습에 관련된 경험은 맥락 의존적이다 (Boud, Cohen & 
Walker, 1993). 일터에서의 무형식학습은 인지와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
다. 학습경험은 사회적인 것이므로 실천공동체에의 참여과정이다 (Wenger, 
1998). 경험의 맥락이 변함에 따라 학습경험도 변하며, 따라서 가정이나 시
장 등 일상적인 매일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과 지식형성 
과정은 맥락에 따라 부단히 변화를 거듭한다. 
  직장 안에는 형식적․무형식적, 의식적․무의식적인 다층구조의 의사소통 
과정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그 일터의 맥락이 되어,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
의 학습경험을 구성한다. 인지방법론의 입장에서 일터의 사회적 맥락을 바
라보면, 일터에서의 학습은 일터의 목표와 나날의 활동에 의하여 구조화되
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성인학습경험에 관한 이론은 성인의 독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
인의 학습자로서의 특징은 그들이 아동과 달리 자아개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들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단히 축적해 가고 있
다. 그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높은 준비도가 있다. 성인들은 높은 학습의 동
기를 가지고 있다. 성인들은 그들의 학습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줄 것을 기대하고, 따라서 그들의 학습은 그것을 얻으려는 방향성을 가진다 
(Knowles, 1980). 성인들은 자기 학습의 주체자로서 자기 학습을 스스로 기
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자기주도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Brookfield, 1985). 
  다섯째, 각 일터는 그곳에 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 능력군이 있으며 
고용주는 근로자가 이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며, 근로자의 학습은 바로 이 
능력을 갖추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Sticht et al., 1987). 
  요약하면 기업내 학습 즉 일터에서의 학습은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일터의 학습은 실천공동체에의 참여 속에서 일어나며 일터는 무의식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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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그 안에는 잠재적 학습과정이 존재한
다. 일터의 맥락은 학습의 구조를 결정하여 준다. 일터의 학습은 존재를 위
한 학습이며 존재양식 자체이다. 일터에서의 학습은 일하는 자의 성인으로
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한다. 각 일터는 고유의 학습요구내용을 가진다. 학
습경험은 상호작용적인 현상이며 인간의 내면에 의미를 구성하는 심리적 현
상이다. 그 현상은 심히 맥락 의존적이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이란 심층면담에 응할 것을 수락하고 면담에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서 종종 응답자(respondent), 제보자
(informant), 피면담자(interviewee)라고도 불려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연구참여자(research participant) 라고 부르기로 한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전
형적 사례 선택 기법을 통한 의도적 표집을 하되 다소 접근의 어려움이 있
을지라도 목적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였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전문대학 기계설계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기
계설계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졸업생 중 기계설계분야의 다양한 분야
의 대표적인 업무 영역에 해당되는 업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
데, 책임 있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교수의 연구에 
참여하여 면담에 응한 이들 졸업생은 이미 교수에게 종속될 권력관계는 없
어진 것으로 보아도 된다. 졸업한 후 경과 기간이 길었으므로 친밀도가 지
나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래포
(rapport)형성을 위하여 시간을 소모할 필요는 없었다. 
  연구참여자 수는 연구참여자의 특징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두루 포함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리와 그 적정 인원수는 미리 정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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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집하여 나가는 가운데 이미 나왔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연구참여자 인원수가 채워졌다고 
보는 포화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그 숫자를 10명 이상
으로 일단 정하고 충분성과 포화성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아울러 연구에 주
어진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였는데, 결국 12명의 면담을 완료하였을 때 포화
감이 감지되었다. 면담은 2002년 3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4개월 동안 진
행되었다. 
  참여한 졸업생 중 가장 최근 졸업생은 1996년 2월 졸업으로 직장경력 7년
째이며, 가장 오래된 졸업생은 80학번으로서 1982년 2월 졸업하였고 직장경
력 24년째이다. 대부분 80년대 초 학번이고, 80년대 후반학번이 3명, 91학번
이 1명이다. 근무하는 업체규모는 대기업이 3개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
다. 직무는 모두 설계직이다. 그중 3명은 현재는 설계업무를 포괄하면서 기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다. 나머지 참여자도 대부분 10 여년 이상의 기계설
계 기술자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부장, 팀장, 공장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
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이었다. 
2. 자료의 수집
  사이드만(Seidman,1990)이 슈만(Schuman) 등이 제안한 3단계 면담방식을 
더욱 정교화 하여 구성한 3단계 심층면담법을 사용하였다. 그 3단계 중 1단
계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겪었던 경험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2단계
는 그들의 경험의 상세한 내용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 3단계면
담은 연구참여자 자신의 경험이 그들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반성하도록 격
려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의 녹음은 소형디지털 녹음기를 사용
하였다. 수집된 음성자료는 디지털 데이터의 형태로 녹음되며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될수 있다. 디지털 녹음기로 재생할 때에는 녹음 내용의 위치
를 경과시간을 사용하여 초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다.
3. 자료의 분석
  자료분석방법은 바로 자료제시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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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의 방법과 마일즈와 후버만(Miles & Huberman, 1994)의 문헌자료, 리
(Li,2000), 핑키(Pinkey ,2000)의 분석사례, 리치(Ricci,2000)의 분석사례를 복
합적으로 적용하여 분석방법을 구성하였다.
  사이드만(1990)의 방식에 따라 자료수집을 일괄하여 완료하고, 그 다음 자
료분석단계로 진행하였다. 녹음된 면담내용의 필사작업은 현상학적 연구에
서 자료분석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 연구참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필사한 후에 그 전체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의 분석에 들어갔다. 녹음 내용
의 필사에서는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웃음, 한숨, 침묵 등의 비언어적 표
현까지 기록하였다.
  방대한 면담자료는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이 작
업은 연역적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입견에서 완전히 자유로
울 수 없으므로 차라리 연구자 자신의 관심과 성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것
을 차단하는 절차를 밟았다. 
  면담 내용 필사본의 복사본을 가지고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
하고, 의미단락을 구분하고, 각 의미 단락을 대표하는 의미기술문을 연구질
문과 관련된 기술문으로 작성하여 삽입하되, 원문장과는 구별된 모양으로 
기입하였다. 그다음 의미기술문을 근거로 주제를 만들었다. 주제는 연구참여
자의 발언 속에 명시 혹은 암시된 의미로서, 그 현상을 설명하는 면담자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을 관점이나 역할이나 기능을 변경하거
나, 다양화, 반전, 역직사지 하는 가운데에 자유연상을 통하여 찾았다. 항상 
나타난 현상의 배후에 있는 시간, 공간, 몸, 마음, 물질, 인과관계, 다른 것과
의 연관성 등 그 저변을 흐르는 근원적인 구조에 착목하였다. 앞단계에서 
만든 의미기술문과 주제를 그것의 근거가 되는 원문과 함께 표형식으로 작
성하였다. 표에는 원자료가 추출된 면담번호와 녹음된 위치를 분:초 로 표시
하였다. 
  면담 내용들에서 추출한 주제를 나열하고 그것들의 상호 포함관계와 의미
의 군락을 고려하여 범주를 찾았다. 이 범주는 최종적으로 연구문제와 일치
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그것을 범주화된 주제별로 재편집하여 주제별표를 
완성하였다. 작업이 진행되면서 동일 연구참여자 안에서 혹은 여러 연구참
여자 사이에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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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참여자를 3인칭으로 전환하면서 주제별 기술문을 
작성하였다. 이때 인명 지명등은 가명 혹은 익명처리 하였다. 연구자가 마음
에 둔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이는 연구의 목적이 연구자 
자신의 기존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Marshall & Rossman, 1999; Ricci, 2000; Seidman, 1990). 
  위에서 작성된 주제별 기술문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관한 기술문을 만들
었다. 직관력과 상상력을 사용하되 그 사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은 연구과정의 신뢰성의 근거가 되고 나중에 고찰 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Ⅳ. 기계설계 기술자의 기업내 학습경험
1. 학습경험의 주요변인
  추출한 주제를 범주화하였을 때,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변인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대인 학습
경험 변인과 대물 학습경험 변인이었다.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의 대인학습 경험 변인은 학습자와 관계하는 
상호역할 및 이미지에 따라서 선임자, 고참, 사수, 학교선배, 윗사람, 사부, 
전문가, 현장사람들, 동료, 학습조직이 있었다. 기계설계 기술자는 선임자, 
고참, 사수, 선배, 윗사람, 사부, 전문가, 현장사람들, 소규모 학습조직, 동료
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한다. 기계설계기술을 먼저 경험한 사람과 처
음 경험하는 사람 사이에 가르치고, 자극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며, 질문하
고, 토론하고, 순종하는 상호작용이다. 
  이근수는 자신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선임자가 자기를 직무 수
행 현장에 데리고 가서 배우게 함으로써 얼마 후 혼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
게 되었던 상황을 설명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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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6:55]1) 처음에는 그 선배하고 한 두 번은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면 계약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되
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처음에 두 세 번 정도는 같이 나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대부분 혼자 영업해오는 사람이 영업해오면 그 다음 단계부터
는 저 혼자서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오나가 특별히 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영업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을 돌려서 좀 피하고…
  전찬우는 자신이 어릴 때 고참들에게 ‘잘 보일려고’ 노력하고, 고참이 가
르쳐 주고 싶게끔 하려고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얘기를 하여 준다. 
  [#3-2 58:12] 그때 당시에 바쁘면 ‘우리가 가서 리어카 끌고 가서 절곡해 
각고 끌고 오라!’ 하면 그으 누가 핼라 그럽니까? 그으 ○○동 전철역 있는
데 사람 여간 북적그려요오? 진짜 챙피해서 잘 안갈라 그러죠. 그러면 촌
놈 챙피핸게 어딨어요. 가서 끌고 오는 거지 머. 그런 일도 해고 그랬죠. 
그래도 머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그런게 머 챙피
해거나 그런거 머 없었어요 . . 그렇게 해므로써 고참들이 하나라도 더 알
려줄 수 있고 또오 내가 물어 볼 때 고참들이 더 잘 가르켜 주지 않겠는
가.. 그래서 그 빠알리 그 ○○ 정밀이래는데서 나온 아이템을 제가 좀 괭
장히 빨리 전체를 제가 좀 파악을 완전히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단시간 
내에 했죠. 그러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이래는 거는 고참
한테 잘 보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우려면 한 수 굽히고 아 그 사람
한테 ‘아 진짜 기회만 주면 난 열심히 해겠는데 내 알질 못해서 그렇지 날 
알려만 줘라! 무조건 내 밤을 새서라도 해다 주겠다! 몰러서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알고 못하는 일은 없다아!’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아 그 사람도 
가리켜 주고 싶고,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맺히는 거지이…
1) 디지털 음성파일의 재생 시 해당 내용의 녹음 위치를 「분 : 초」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는 연구참여자 #2 와의 2단계 면담 시작 후 6분 55초 경과시점의 내용이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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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수는 군대 용어이다. 대한민국 남아들이 군대에서 경험한 ‘사수와 조수’
라는 전우조(戰友組)의 기억이 새로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난 이 사람
을 통하여 다시 떠올랐다는 것이다. 편종진은 사수가 한 신입사원의 직장생
활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해준다.
 
  [#10-3 24:15] 처음에 이쪽 일을 해야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갖는 능력
으로는 이쪽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
는데 참 중요하죠 ..배움에 있어서 스승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똑 같이 
배우는데, 신입사원 와도 사수가 누구였나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A라
는 사수는 전적으로 조수로서 부려먹는 거예요. 막말로 카피 떠와라 심부
름시키고, 이쪽 한 사수는 몰라도 자기 일을 딱 줘요. 자기 영역을 몰라도 
이 사람이 스스로 배우게끔. 일년 딱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해준 
사람은 자기 일을 해요. 이 사람은 허드렛일만 해요오. 심부름하고 카피 뜨
고, 일을 못 해요오. 차이가 딱 나버리는 거예요. 첨에 사수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구요. 처음에 회사생활 했을 때 자기 도우미거든요. 도우미를 어
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업무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 사람 쫒
아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업무 추진 
스타일이라며는 따라가게 되요. 위에서 그런 스타일이며는 업무스타일은 
따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대로 따라 가거든
요. 그러다 보며는 이게 자기 습관이 되거든요. 처음에 직장생활 처음 출발
했을 때 사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데 있
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상철은 그의 새내기 시절에 과장이 얼마나 자신의 탄복을 자아내게 하
였는지 또 그가 어떻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지 말해준다.
  [#8-2 12:15] 과장님의 책상 위에는 도면이 있고 계산기가 있고, 그 옆에 
메모지가 있어요 .. 자세하게 그 매달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가 
‘니가 도면을 그리는 건 어느 원가에 포함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것을 가르쳐 주었고, 또 가장 과장님한테 배운 거는 아주 그 섬세하게 하
는 것을 봤죠. 심지어는 사장님 실에서 전화가 와서 과장님 사장님실에 가 
계셨는데 ‘내 서랍 왼쪽 밑에서 두 번째를 열면 무슨 화일이 있는데 고기
서 세 번째 파일을 꺼내서 열면 뭐가 나온다.’ 아주 자세하게 다 말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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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걸 열면 서랍이 항상 볼펜이라던가 그런 게 정열이 잘 돼 있어요. 그거
에선 그만큼 그 인제 과장님이니깐 도면을 어떻게 그려라 예를 들어서 조
달본부에서 괴상하게 생긴 물건을 갖고 오시는데 그냥 복사를 해야되는데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익숙한 설명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자세하게 해가면서 설명을 해요 ‘일’, ‘이’, ‘삼’ 하면서 그 
순서를 밟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니깐, 대개는 어려운 사
람한테 설명을 받고 나면 더 빨리 잊어버린다는데, 그렇게 그 메모를 해주
니깐, 상당히 그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봐도 그 사람한
테 -그때 만해도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자세하게 가
르쳐 주시니깐 때로는 그렇게 해도 제가 잊어먹을 때가 있는데 가서 질문
을 하면은 또 마찬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냥 말로다 끝낼 것도 항
상 메모지 꺼내서 설명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전찬우는 배우려는 일념으로 사부를 찾아갔고 사부는 스스로 기계설계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배우려는 후배를 흔쾌히 가르쳐 주었다. 
 
  [#3-1 20:15] 그렇죠. 혼자 한거죠. 혼자 하니까 뭐 윗사람도 없고, 누구한
테 배울 사람도 없잖습니까? 긍까 그쪽에 그 사람한테 아주 머 정성을 다
해서 핸거죠. 이 이 머 ‘사부 만났다.’ ‘이거 머 내 살길은 이 사람을 매달
려 각구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버쩍 드는거죠. 으잉 이 
일 욕심이 많았어요. 머 가서 젊은 눔이 시키는 데로 잘하겠다. 힘은 넘치
니까 밤 새러먼 밤새지. 머 삼일 밤을 새도 꺼뜩도 안허지. 그렁까 머 미워
할 리가 있어요. 그 머 찾아가면 진짜 술도 한 박스 각구 가각구 ‘사부님! 
사부님!’허구 하니까 머 좋아하죠 긍가...그 분은 설계를 좋아해 각고 자기 
집에 설계실을 꾸며 놓았어요...그 분 집에를 갔지요. .. 아이 그양 그분이 
그렇게 잘했었어요. 자기네 직원이상으로. 그렁까 스승과 제자 사이 일정도
로 잘 했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 ○○공업계통의 그 자동화라
인은 그 양반이 설계를 해서 깔아 논게 그때 당시에 많았으니까요. 그 으 
일을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면서 ‘본인이 굉장히 발전됐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 각고 그에 회사가 개발이래는 걸 무지하게 했어요. 
  전찬우는 자신이 처음간 회사 윗분들이 설계계산도 하지 않고도 설계치수
를 즉각 제시해주는 것을 보면서 ‘박사’들인가? 하고 감탄을 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면서 직무를 배우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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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9:15] 몇mm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진짜 머어 30톤 짜리 땡크를 
만들라 으르면, 다릿발은 얼마의 힘으로, 철판두께는 얼마 두께로, 아 이게 
머 나와야지 설계를 하지, 대강 머 진짜 경험으로 그렇다고 경험이 많아서, 
그러면 ‘아! 그 정도면 몇t 정도면 돼!’, 경험있는 사람은 - 우리 모든 따른 
과장님들이나 윗분들은- 어떤 역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경험으로 ‘그 몇 t 
면 되애!’ 아 이렇게 나오는데 ‘햐아! 이게 몇 t 면 된데는, 저 양반들은 박
산가? 저걸 다아 외우고 다니는 건가?’ 으머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일이
죠 햐아…
  유강식은 설계실 바로 앞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많
이 배웠던 것을 회상한다.
  [#4-2 12:00] 전 그 현장하고 - 현장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 현장사람들
하고 이케 잘 이케 유대관계를 가질려고 했어요 . . 도면이라든가 전달을 
해달라 그럴 때 가서 인제 말 한마디씩 더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머 어
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에 쓰이냐?’ 그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얘기를 들으면 참 좋아했어요. 그 사
람들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벽이 있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이케 생
각을 하고 있거든요. 긍까 별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화이트 칼라, 불루 
칼라, 자책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느끼는거 같은,, 아직 그때는 그런거 
몰랐지만 그거를 지나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가 있었구나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관계도 좋아지고, 또오 머어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인제 조금 조금 먼가를 알
게 되고 또 과장이 시키는 것도 인제 하게 되고…
 
  이근수는 자신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해준다. 
  [#2-2 67:45] 잔업을 하면서 이제 남아서 일을 같이 하며는, 같은 파트야 
거의 같은 파트죠. 기계파트쪽에서 특수팀 있을 때에는 특수팀 하고 ○○
에 있을 때에는 거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혼자 일이 많아서 
혼자 남는 일은 거의 없었고, 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쌓이면 옆에 사
람이 팀장이 ‘야! 이 부분은 니가 해주라! 저 부분은 니가 해주라!’ 일량을 
좀 나눠 주면 같이 나눠서 하니까. 그런후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하러
가고 놀러갈 때도 ‘야! 다음주 우리 공 한번 차자!’ 일하는 시간 외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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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만나서 가죠. ○○에 있는 동안 거의 같은 사원아파트 에 있어 가
지고…
  김창신은 신입동기끼리 서로 감싸주는 학습조직을 형성하고 선배그룹과 
더 개선된 설계기법을 찾는 일에 있어서 경쟁을 하였던 사례를 얘기하여 준다.
  [#1-3 76:45] 동기끼리 처음에는 티걱티걱 하고도 많이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지’ 그라는데 인제 한 3년 정도서부터 딱 지나가니까 서로 보조를 맞
추기 시작 하더라구요. 인제 5년 정도 딱 지나가니까 인제 니가 못하며는 
내가 감싸주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구요. . . (중략) . . 우리가 이걸 해서 
‘아! 이게 좋습니다.’ 발표를 하며는, 선배들이 ‘피잉! 아냐 이게 우리가 해
왔던 방식이 맞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저희들은 ‘니네들이 그거 우습게 
봐, 그래 보자! 내 이거 우리가 얼마만큼 발전시키는가 보자! 난 이거에 이
거에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차후의 목표는 이렇게 갈거라.’는 그
런 것들을 서로 인제 동기들끼리는 다 공유를 한거죠. 
  대물학습 경험 변인은 그 물건이 타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존의 것인
지, 설계자가 새로 창안한 것인지, 종합적인 물적 환경인지, 물건을 다루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선례, 실물, 현장, 생산기술로 구분되었다. 
대물학습 경험변인은 물건과의 상호작용 안에 있다. 선행사례와 생산된 제
품, 이러한 물건들이 총체적으로 배치된 현장자체, 생산기술과의 상호작용이
다. 기계설계 기술자는 설계의 시작단계와 진행단계와 완성단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눈앞에 전개된 구체적인 물건과 상호작용 하면서 설계
직무를 배우고 완료한다.
  전찬우 사장은 사원들을 외국 전시회에 보낼 때 사전에 중요하게 볼 점을 
지시해서 보낸다고 한다. 
  [#3-2 100:05] 그전에 제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죠 ‘이번에 우리가 전시회 
참관해서 중요하게 볼 점. 너는 어떤 기계의 어느 부위를 중점적으로 봐라! 
마한은 기계가 나오니까 그거에 요점정리를 해 각고 와라! 우리 거에 대입
을 시키자! 너는 이기계를 집중적으로 봐라!’ 저는 92년부터 인제 전시회란 
전시회 다하 다니면 하낫도 안빼놓고 보고 오는거여 밥은 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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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강식은 자신이 설계한 기계가 제작되어서 나온 것을 볼 때의 느낌을 말
해준다.
  [#4-1 20:48] 근데 특히 좋은 게 내가 설계해서-그때 당시 이제 보조 정
도겠죠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제 맡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내가 설계해서 
만든 게 바로 이케 나타나거든요. 보이는 게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
중에는 인제 자식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애착심을 마안히 느껴서 회사
에 잘 지내게 다니게 됐습니다 마는 그게 참 좋더라구요.
  전찬우 사장은 설계가 설계실에서는 종결되지 못하며 설계도면이 물건으
로 변환된 결과인 현장 실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완결됨을 증언한다.
  [#3-2 122:12] 설계래는 게 해놓으면 사실은 100%가 없어요오. 97∼8%되
고, 3∼4%는 인제 현장에서 돌리면서 하고, 수정을 해나가죠. 근데 차암 
필요한 실력자는 그 사람이예요. 설계자보다도 그 시운전을 해는 오퍼레이
터. 마지막에 진짜 기계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은 최종조립을 해서 시운전했
을 때, 그 안 되는 거를 되게끔 그때는 인제 제품을 보고, 기계를 보고 - 
설계는 가상으로 갖고, 지가 설계를 해지만, 오퍼레이터는 가상이 아니고 
설계가 해 노은 거를 다아 조립을 해 노으니까 - 동작이 어디가 미흡핸지 
그 과정을 보고, 응용을 해 나가는 거죠 인제. 그때 순간 순간 체크를 해
서, 다시 깎아, 다시 끼고, 이런 작업을 해는 거죠 응까. 그게 다 일치가 되
야 되요…
  전찬우 사장은 현장을 모르는 설계기술자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3-1 76:36] 도면을 그릴 때에는 ‘현장사람이 용접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고 어떻게 핼 때 생산이 그만큼 능률이 나고 편하겠다‘ 그렁 
거를 터득하게 되죠. 그게 설계하는 사람이 그냥 해먼요, 공차도 쓸 데 없
는 공차를 넣어주고…
2. 학습경험의 형태
  학습경험의 형태란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대인 학습경험 변인과 대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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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경험 변인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심리적․사회적인 현상으로서 표출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말한다. 다음에 학습경험이 실제로 일어나
는 다양한 형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행동용어로 기술하였다. 행동용어는 
18가지로 추출되었다. 
  기계설계 기술자의 학습경험의 실제 형태는 ◎ 모르는 가운데서라도 문제
를 해결해 나가면서 학습한다. ◎ 모르면 알기 위해 찾아다니고 실지로 해
보고 몸으로 때워서 학습한다. ◎ 모르는 가운데 일을 해놓고 나서 실수를 
통해서 학습한다. ◎ 전직(轉職)과 직무전환 등 경험의 다양화로 학습한다. 
◎ 우연히 무형식 무의도적으로 학습한다. ◎ 모르는 것을 아는 자에게 찾
아가서 질문을 하여서 학습한다. ◎ 개방성을 가지고 남의 지적을 수용하여 
학습한다. ◎ 모든 기업에 체계적이든 비체계적이든 나름대로 준비된 새내
기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습한다. ◎ 타인의 자극과 자신의 돌발체험을 
통하여 관점을 전환하여 학습한다. ◎ 감(感)을 키우고 감으로 학습한다. ◎ 
안목이 열려서 보이지 않든 것이 보여 지면서 학습한다. ◎ 여러 상황을 포
괄적으로 이해함으로 학습한다. ◎ 결국은 스스로 혼자 찾아서 학습하는 것
을 통하여 많이 학습한다. ◎ 기계설계에 필수적인 기초기능의 습득이나 직
무에 필요한 핵심기능의 숙달을 위하여 고통을 수반하며 인내가 요구되는 
수련의 터널을 통과하여서 학습한다. ◎ 깊은 의미를 모르고 배운 것을 실
제로 적용하는 현장에서 아하! 하는 깨달음으로 학습한다. ◎ 전문직업교육
을 통하여 직업에 필요한 이론적인 기초를 학습한다. ◎ 직장생활과 병행하
여 대학이나 대학원에 계속교육을 받음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한다. ◎ 징병
제로 인하여 공유하게 되는 군대경험을 통하여 기계설계기술자의 일에 적용
되는 조직, 인내, 리더쉽을 학습한다. 
  유강식은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교육 기회가 많지 않고, 그래서 기술자 스
스로 많이 학습한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터득을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4-3 56:11] 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로 인제 중소기업이 대체로 어떠
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스스로 많이 하거든
요. 특히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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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업무를 통해서 업무를 터득을 하지 어떤 교육의 기회가 많지를 않았습
니다. 근데 과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포괄적으로 이 좀 배려를 해줄려고 하
는 생각은 있었든 거 같애요.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디에 어떤 
게 비치되어 있다. 그걸 좀 보면 많이 알 것이다.’ 이런 게 사실은 도움이
라고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가르쳐 주고 머어 이런 거는 그럴 기
회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특징이 당시에도 그렇고 으으 그리
고 기술자들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하는 기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만들어 놔 주죠.…
  구범희는 믿고 책임을 부여하고 일을 맡기니까, 몰라서 고민하지만, 회사
에 살다시피 하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씨름하여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배
우게 된다고 하였다. 
  [#7-1 47:31] 제일 많이 한 게 장난감, 전자 완구 동작되는 것들.. 그런 것
들 설계하고 좀 지나면서 센서도 하고, 또 이제 센서 하는 것 배우고 나니
까,..가격 결정 하는 것들... 팀장이 점점 저한테 그 당시 팀장이 저한테 87
년도 되니까 2년 차가 되는 거죠. 아 3년 차 되면서 어.. 저한테 일을 거의 
맡기는 거죠 팀장은.. 제가 설계를 하면 잠깐잠깐 지적만 하고 봐 주기만 
하고, 그런 거죠 거기서 많은 걸 배운 거예요..저.. 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보는 시각이라든지.. 많이 배우고 또 저한테 책임을 주니까.. 네가 알아서 
풀어나가라 그런 식으로 막 주니까 처음에 ○○전자에 있을 때는 아무 것
도 맡기는 게 없고. 답답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일을 맡겼는데, 모르는 게 
더 많죠.. 모르는 게 많으니까 머리만 아픈 거죠 . . 나름대로 도면 그려 가
지고 스케치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몸으로 때운다고.. 허구 헌 날 회사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된 거죠. 뭐 실력은 안 되는데 팀장이 일을 맡겨놓고 그
러니까, 팀장은 “수고해라!” 그러고 퇴근하고, 저는 계속 고민하고, 하하.. 
그렇게 하다보니까, 몇 개월 하다보니까 .. 나름대로 저.. 해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구요.. 그 양반도.. 저한테 믿음을 갖고 일을 맡기게 되는 거고.. 그렇
게 되다보니까 출장도 갔다 오고..
  이양구는 자신이 경력사원자격으로 전직해간 회사에서 그 회사 제품에 대
하여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어서 실수를 많이 하면서 배운 것을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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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40:01] 설계했다니까 뽑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알았죠. 종류
가 달랐죠. 사고를 많이 쳤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서는 좀 크고 작은 사
고를 좀 많이 쳤습니다.
  김장원 차장은 상사가 하는 일을 보면서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관리자 업
무를 우연히 무형식적으로 배웠음을 말해준다. 
  [#9-2 10:55] 스케줄 짜는 거죠. 오더 해오면.. 그런 파트가 별도로 있잖아
요. 그런 것도 좀 배웠구요.. 맨 처음에는 스케줄이 A4로 해서 스케줄이 있
어요 .500에 몇 개 짜리 몇 개 쫙 써요. 그 사람이 이제 에 작업을 하는 거
죠. 시간마다 체크해야 된다. 인터폰 넣어서 반장 불러서 다 체크하고, 회
의하고, 저거 회의하고 생산이 무슨 문제가 되냐, 직원들 다 생산라인 체크
하고, 기계 같은 거 문제 생기면 ..우연치 않게 배우게 되는..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가르쳐줘요.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지강호는 다른 회사에 전직하여 간 후 아랫사람한테 부끄럼 없이 질문하
여 배웠던 것을 얘기한다.
  [#6-2 41:10] 제 밑에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 모르는 거 인정해야지요
오. 모르데 아는척 해봤자 걔도 한마디 들으면 아는 데에. 얘기했죠. ‘야아! 
이런 거 어떻게 하야 돼냐?’ 그러고 모르는 거 딱 인정하고, 가르쳐 달라 
그러죠, 모르는 거 인제 그러는데, 안가르쳐 주겠어요오? 내가 웃사람이 
‘가르쳐 달라’ 그러면 걔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오? (하하하) 그렇게 해
서 다아 극복했어요오.
  유강식은 지적을 통하여 많이 배웠다고 한다. 
  [#4-1 20:22] 작업자가 만들면서, 설계하는 대한 오점을 잡아내거든요. ‘잡
아낸다’는게 뭐냐하면 ‘제작하기 불편하다.’ 그런 거를 마안히 얘기를 합니
다. 불만이라고 그렁거를 많이 토로를 합니다. 하튼 그런 거를 제대로 받아 
들이면, 그 좀 더 한층 더 보완을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이면 개
선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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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에 입사했던 이근수가 자신의 새내기 시절에 점진적으로 훈련받았
던 과정을 회상한 것이다.
  [#2-2 14:55] 한 일주일은 정말(하) 아무 것도 안 하(하)고 있었고, ‘카피해
와라!’ 그러면 카피해오는 그런 정도였고, 그 다음부터는 인제 담당 과장이 
하나 붙어 가지구요 교육을 한 일주일 동안 시켰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설계 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요령, 플로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 시스템이 흘러가는지를 배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는 설계 파트에 대해서 업무... 어떤 업무 하는지, 다 그 팀들이 
어떤 일 하는지를 설명 듣고, 그러고 내가 해야 하는 일, 타켓으로 해서, 
기술영업 쪽에서 도면을 받아서, 저희는 스팩하고, 그 다음에 영업담당자가 
오너하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한 계약서하고, 그 스팩하고 도면을 받아서 
그 두 개를 보고, 컴퓨터- 저희 회사 자체에 온라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온라인 화면에다가 측측 입력하고, 입력한 거를 출력해서 결제 받고, 그러
구 그 출력물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선배
들이 많이 그려 놨기 때문에 안 그려도 도면번호만 그려서 내보내는 것도 
있는데, 도면번호만 적어서 나갈 수 있으며는, 저희가 그것을 오더 시트라 
그러는데, 오더시트 만드는 법, 그 담에 결제 받고 나가는 방법, 그게 인제 
나가서 자재부도 가고 생산부도 가고 이렇게 출하도 가고 이렇게 가서, 각 
부서에서 걔네 우리 보내준 오더 시터 보고 ‘아! 이거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파트’ 찾아서 각각 업무 한다는 거 배웠고, 그렇게 배우고 한 게 한 한 달
정도 배운 거 같에요. 이렇게 담당과장이 교육담당과장이 있었어요. 
  수동적으로 회사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엔가 자신의 행태에 반성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돌변하고, 그것이 그 이후의 인생행로
를 바꾸게 하고, 치열한 삶으로 살도록 하였던 예를 다음의 지강호의 경우
를 통해 볼 수 있다. 
  [#6-2 7:33] 또 몰르는 거 있으면 웃사람한테 물어보고, 처음에는 저도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 똑 같은 사람인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오. 나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하루 하루 지내니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인제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죠오. 그 마음 바뀌기 전에는 고생 엄청 많이 하죠. 맨날 시키는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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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땡! 치면 일찍 집에 가고 그러죠오. 근데 그때는 욕먹었잖아요. 마악 
말은 아무 말도 안하고 핑계 잡는 거죠오. ‘야! 이게 도면이냐? 야! 이게 어
떻게 그린 거냐? 다시 그려라아!’ 그런 거 많죠오. 그게 몇 개월쯤 그 기간
은 자체가 잘 생각 안 나는 데에 이게 있었어요오. 하아 욕심이 생기더라
구오 ‘하이 저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왜 나는 안 되까아? 그 먼
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루아침에 그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오. 그러
다가 혼자서 재질에 대한 공부를 하고, 플라스틱 - 그런 거 학교 때 배우
지 않았으니까아- 마학 공부하고, 마악 쫒아 다니고, 그러면서 그게 되고, 
그게 불과 제가 봤을 때 일년도 안됐어요. 그거 느끼기 시작한 게, 그 사람
마다 다 틀리죠. 그거 느끼는 시기가아, 그거 정확하게 몇 개월인가 몰라
요. 그래서…
  다음은 지강호가 감을 키우고 감을 잃지 않으려 항상 학습하고 있다는 것
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6-1 50:55] 저는 아직까지 공부해요(하하핳하핳). 공부 안 하면요, 새로
운 기술이라는 게 점점 빨르지만, 기구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 
안 하며는, 감을 잊어 먹어요. 까아 간혹 가다가, 인제 저는 매일 공부하는 
거 아니구요. 집에 가면서 인제 전철 타며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인제 아
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다음 개발할 
때는 이런 거는 어떨까?’ 그렇지 않아요 왜? 책만 보는 게 공부는 아니니
깐요. 저희 가서 항상 대형 할인점 가면 거기 들러다 봐요. 어떤 제품은 어
떻게 설계했고, 어떤 제품은 어떤 식으로 후가공하고, 그거가 정보가 후가
공 쪽이 정보가 약하먼요, 제품의 따른 것도 많이 떨어져요. 후가공도 기구
거든요, 그렁까 그때 그때 인제 유행하는 모델에 대해서 공부 안 하머는, 
이 시대는 이런 요즘시대는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고, 요런 후가공이 우리
가 따라 주는구나. 그와 같은 평소에 감을 안 익혀 놓으먼, 그 설계를 같다
가 적용을 못해요오. 그래서 공부는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제 다 
했다고 손놓으면 그 순간부터는 도태되기 시작해요(호호호흐흐). 저도 지금 
아직까지도 쇼핑가면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도 ‘쇼핑 가자!’하면 호응 안 해요.
  지강호는 컴퓨터 회사에 입사한 다음, 컴퓨터를 배우지 않고는 직업적 생
존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필요에 따라 스스로 컴퓨터를 사서 집에서 밤에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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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41:46] 저밖에 못 쓰더라구요. 말이 안 되잖아요오.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서 컴퓨터 못쓰면 안되잖아요. 그애서 컴퓨터를 집에다가 사놨어요. 
월급 통털어 다 들여 가지고오. 컴터를 내가 가만히 놔뒀어요. 키지도 않고 
저거 컴터 산돈이 아깝다고 느낄 때까지 가만히 기달렸어요. 매일 하루 한
번씩 보죠.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났어요. 느낌 - 돈이 아깝다는 느낌 - 그
거를 느낄 때, 오토캐드를 배웠어요. 일주일만에 혼자서 다하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컴퓨터라는 거를 배웠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
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또 컴퓨터를 많이 했지만, 해면서 전산전문가 
아니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부터 다하 배웠어요. 혼자서 몰르면 
쫒아가서 배우고…
  기계설계 기술자는 그의 입문기에 엄하고 그러면서도 자상한 스승의 지도
하에 하루종일 제도실습 하면서 평생사용 될 설계제도에 대한 기초기능 훈
련을 받는다. 그것은 강훈련이다. 전찬우가 자신을 강훈련 시켜준 ‘사부’께 
감사한 마음을 실어서 어린 시절의 훈련기간을 얘기한다.
  [#3-2 10;32] ○○○선생이 그때에 제 생각에는 60 하여튼 나이가 꽤 드
셨어요. 그렇게 되각고 차암 엄하셨어요. 괭장히 엄하셔각고, 그냥 으응 ‘그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갈 거냐?’는 둥 하여튼 좀 
엄하시고, 또 친절하게 핼 때는 굉장히 그 자상하시게 하나하나, 참, 도면
을 하루에 아침에 8시에 가면 저녁 9시 10시까지 도면만 그리고, 그애 이
론적인 거부터 배웠죠. 진짜, 그야 말로, 뭐 3각법부터 배워서...그거를 단기
간 내에 3년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기능사 2급을 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거만 집중적으로 핸거죠…
 
  유강식이 군이 가르쳐 준 ‘극복의 힘’을 말해준다. 
  [#4-3 54:11] 군이 가리켜 준 거라며는 그래도 머어 선임자니까 나보다 
먼저 먼가를 접하고 나를 리더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머어 그런 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 위에 소
대 고참도 저보다 나이가 적었어요. ‘바로 위고참이 군에서는 무섭다’ 그러
거든요. 저희는 제가 나이도 한 살이 많고 그런데도 아니까 소대원 들어오
면 아니까 저는 깍듯이 대해주고, ‘고참이지 여기는 연륜이 아니다’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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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게 연관이 된 거 같고, 그담에 두 번째 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는
데 사회생활 하다 보며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고 또 어
디 놀이 가다 보면 등산하다가 힘 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비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고비를 저는 군에서 어떠한 힘들었던 때는 생
각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힘 들었던 거를 했었는데, 그 힘 든 거라는데 
유격이라든지 유격 중에서 가스실에 이케 들어가서 힘들었던 느낌, 저는 
몸으로 때우는 거는 힘들었지마는, 할 수 있었지만 개스 같은 거는 힘들거
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시련에 닥치면, ‘그런 것도 내가 했는데 잠간의 
위기만 잠간의 고통만 참으면 요오런 어떤거는 금방 넘길 수 있다. 항시 
이런 고통같이 지속되지는 않는다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래서 어떠한 군이 가르쳐 준 거라며는 극복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학습경험의 특징
  기계설계 기술자가 가지는 학습경험은 일반적 성인의 학습경험과 그리고 
기술자중에서 전기기술자나 건축기술자가 가지는 학습경험과도 다를 수 있
으며, 미용기술을 배우는 학습경험이나 소설작법을 배우는 학습경험과는 같
다고 볼 수 없다. 기계설계기술자 학습경험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출
된 학습경험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기계설계 기술자 학습경험의 특징은 ◎ 학습의 내용에는 암묵지이고 방법
지인 노하우가 있다. ◎ 학습내용에는 반드시 해당과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기술자료는 학습의 자료이며 학습의 결과물이며 
기술자의 힘이다. ◎ 기계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준수하여야 할 규칙이다. 이것은 기계설계 작업이 자연과학
적인 원칙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물적 대상을 다룬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 외국의 선진기술이 있다. 그것을 구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산업체의 기술변화에 따른 시대의 요구가 있다. 그것을 알고 수용하고 지속
적으로 그것에 적응하여야 한다. ◎ 기계설계 기술자에 적합한 적성이 있다. 
  다음은 이근수가 자신의 기술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2 59:00] 여기 와서도 그 정리해 놓은 파일을 잘 써먹고 있죠.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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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도 화물용 했을 때에나 특수에 있을 때 거의 저한테 설계 
쪽에다가 문의해야 할 일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다 물어보고 해결하는 친
구들, 그 자료들이 뭐 제가 별도로 필요해서 그려놓은 도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부에서 레이아웃 잡아 논 거를 카피를 다 떠가지고 남은 것도 
있고, 또 뭐 설계부 하고 친한 거죠. 지금도 친하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새
로운 거 나오면 ‘야! 새 거 나왔다는데 빨리 조 봐라!’ 먼저 받아서 그거 갖
고 있다가, 누가 좀 물어 보며는, 그거 나왔다던데 가서 ‘아! 이, 그런 것도 
몰라!’ 한번 얘기 해 주고, 그렇게 지금은 인제 그런 자료 같은 거 여기서 
해야되는 업무만 쭈욱 모으니까, 파일로 15센치 파일로 하나 되더라구요. 
그 전에 파일은 거의 다 주고 왔구요. 선박용 할 때 쓴 거랑 대부분 다 인
제 후임자 한테 인수 인계하고, 제가 여기 와서 필요할 것들 ○○○○부 
오면 분명히 이런 것 필요할 거 같에서, 이곳에 오면서 발령 받고 나서, 거
기서 정리하는 시간 한 보름 있었거든요. 보름동안 쭈욱 정리해 가지고, 한 
책상 한 요정도 되는 만큼만 정리해 가지고 왔죠. 캐드에 다큐멘트 다 있
으니깐, 그거는 인제 디렉토리만 옮겨 가지고 뭐 그 정도…
  지강호는 사수로부터 이 원칙을 배운다.
  [#6-1 33:01] 그래서 저가 배웠다는 거는 딱 한가지 배웠어요. 사수, 사순
데, 차를 타고 가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구요. 예애 깐 어떻게 된 거였냐 하
면, 저는 맨 쫄따구였고, 바로 위는 대리였고, 그 윗사람인데 차장이었어요. 
그 차장이 그으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 하면 - 아직까지도 저는 그 
신념을 지키고 있어요 - ‘기구쟁이는 기준이 딱 하나다. 바꾸면 안된다.’ 그
러더라구요. ‘그것만은 지켜라.’ 그랬어요. 그거 한마디예요. 그게 인제 설계
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기
준이 설정이 안되면 바꾸더라도 기준점이 없어지잖아요오? 그렇게 되면 문
제가 터졌을 때, 파악이 안 되요. 원인파악이요. 그애 그거를 인제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죠오. 설계 할 때 마음이죠. 마음 마인드가 기구설계할 때 
마인드가아 쉽게 말해서 ‘어떤 요행을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오. 내가 이렇
게 설계 안 했는데 나오겠지 아니다 이거죠. 설계는 모든 어떤 제품이든지 
설계하면, 설계한 대로 고대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아. 설계할 때부터 정
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 값 그대로 나와야 되고, 제품도 그대에로 나와서 
운전을 할 때에도 그 기준으로 파악해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파악하고 
저렇게 파악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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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마인드는 아직 까지도 갖고 있고 또오 제가 인제 뒤에 오면서 다 그렇
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 하더라구요. 
4. 학습경험의 동인
  무엇이 기계설계 기술자로 하여금 학습에 내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극복하면서 학습경험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
천하게 하는지? 그 학습경험의 동인에 해당되는 요인을 추출하여 기술하였
다. 그 학습경험동인으로 흥미, 호기심, 관심, 성취감, 근성, 헝그리 정신, 생
존의지, 자존심, 책임감의 아홉 가지가 추출되었다. 
  기계설계 기술자의 학습경험의 동인은 ◎ 흥미를 넘어서 기계설계 자체에 
애착을 갖는 마음이다. 몰두하고 빠져드는 감흥이 그들의 학습경험을 이끈
다. ◎ 호기심과 궁금증이 설계과제의 해결에 계속 매달리게 한다. ◎ 관심
을 가지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서 해결책을 찾는다. ◎ 설계한 결과로 나온 
제품을 볼 때에 얻는 성취감이 있음으로 고통스러운 설계과정을 겪고도 다
음의 설계과제로 진행하게 된다. ◎ 기계설계기술자의 근성이 있어서 결말
을 볼 때까지 매달리게 된다. ◎ 배움에 대한 헝그리(hungry) 정신이 있어
서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고 배움에 매진한다. ◎ 배우지 않으면 퇴출 된다
는 위기감 가운데에서 생존의 의지를 가지고 학습한다. ◎ 기계설계 기술자
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직원, 다른 회사에 지지 않으려고 학습한다. ◎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스스로 남아서 학습하고 어떻게 해
서라도 일을 수행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학습한다. 
  전찬우에게는 그 재미가 ‘기가 막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바쁘게 일에 빠져든다고 한다. 
  [#3-2 96:18] 그 일 여기에 빠졌는데 누굴 만나긴, 머, 잠도 안 오지머, 얼
마나 재미있어요, 이게 머 이게 진짜 기이가 막히거든,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한 그러한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 게 저희도 여기 직원들한테 그래
요 - ‘이 봉급을 받기 위해 회사를 다니는 거 보다는 햐아 니가 만들어 논
거를 자동으로 다 끝났을 때 전기를 탁 넣을 때 성취감을 이루 말할 수 있
겠느냐아? 이런 느낌이 안 오는 사람은 빠알리 그만 둬라아! 기계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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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아라! 어디 가서 니야까 끌던지 보따리 장살 하든지 하지. 해지 말아야 
된다!’ 저두 진짜 이게 맞으니까 이 사업을 해죠. 고달퍼서 이 사업 못해요. 
오늘 밤에 지금 인제 한 여덟시 일곱시까지 다 만들면, 인제 각고 의정부
에 음료수 공장 거기 갔다가, 이제 와서 밤 12시쯤 되서, 전라도 광주 내려
가야 되요. 기계가 가있으니까 가서 봐줘야 내일 아침에 들어가죠. 이 생활
을(흐흐) 한 두번이여. 이게 머어. 내 가 오늘 해야 될 일이예요. 지금 벌써 
여섯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저 만들은 거 갖고 의정부 있는데 
가서, 그 돌아 가는거 봐주고, 수정하고 오마는 열한시나 열두시 되겠죠. 
그면 인제 전라도 광주 가는 거여. 차 안밀리니까 그땐 쫘악 가는거여 3시
간 반 정도 가면, 새벽에 도착되면, 그쪽에 숙소에 들려서 좀 잠깐 자고, 
아침에 합률 해애죠. 이 생활이 이게 진짜 머 그만큼 노력을 해서 돈도 벌
어면 참 좋겠지만(그렇지는 못하고), 적성에 안 맞으면 이일은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경식이 ‘관심’을 강조한다. 
  [#5-2 9:05] 제 생각을 한 부분인데, 도면은 기술자의 언어거든요. 도면을 
보며는 도면에 다 표현이 됩니다. 해당물건을 안 봐도 알겠다 이거죠. 도면
이 언어라는 얘기죠. 여기에 여기 생긴게 다아 있는데 굳이 물건을 봐야되
느냐. 그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오 왜 그러냐? 얘가 언어이기 때문
에...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생산 제작 쪽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인제 내가 관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어 얘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보고, 고 시간 맞춰서 한번 나갔다오면 습득을 하는거죠 …
  지강호는 ‘마음’,이 ‘몸’을 움직여서 학습하는 행동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 
‘마음’은 즉 ‘관심’이다. 
  [#6-2 6:36]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우
에서 ‘너! 이거해라! 이거해라!’ 다하 가르쳐 줘도, 본인이 마음에 안가면, 
몸이 안가잖아요. 안 돼요오, 까 본인이 마음이 가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
서 하게 되니까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였어요오. 누가 ‘이거 해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거 일을 해서 이거를 확인해봐!’ 하는 것도 아니
고, 혼자 가서 자진해서 ‘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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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이 설계완성후의 기분을 얘기한다. 
  [#8-3 27:30] 그거는 어떤 결실을 봤을 때의 느낌은 낚시꾼들이 월척 잡
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기분이. 조립을 막 했을 때의 기분은 막 날라 갈 것 
같애요. 누가 이렇게 어떤... 칭찬 물론 개발해서 좋은 평을 받을 때는 엄청 
포상금도 공로금도 타고 포상금도 타는데. 쭈욱 그 기술파트쪽을 해오면서 
가장 절실한 거는 내자신의 어떤 자기완성이 참 그 의지, 내가 고생하니까. 
그렇구나 저희 집사람은 잘 몰라요. 이런걸 매일 밤새도록 뭘 해도 그냥 
옆에서 자죠. 당연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오늘 못하면 내일...(그런데 
일하는 나는) 새벽 다섯시 여섯시 까지 하나도 안 졸립죠. 딱 되서 편안하
게 인제 새벽에 두러 누우면 그렇게 편안하죠. 그건 누가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애요. 직업으로 했지만 직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나 자신의 어떤 쾌
감에 끌려 들어가는 생활이 되는 그거가 아마 없으면 지겨울 거예요. 지겨
우면 보직을 바꾸고, 휴직을 하는데, 거기에 막 빨려 들어 가는 거죠.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5. 논 의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기계설계기술자들이 학습경험은 사회문화적 상호
작용론, 인지형성 이론상의 사회적 상호작용론, 사회적 역할기대론, 학습조
직이론, 실천공동체 참여과정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설계 기
술자의 학습에서 설계대상 물체와 갖는 상호작용적 현상에 대하여서는 어느 
이론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기계설계 기술자의 학습경험의 실제형태는 
일터의 맥락에 의해 구조화된다. 그들의 학습경험은 자아개념정립과정, 경험
의 축적과정, 문제해결중심적 학습지향, ‘발견된 문제에 직면하는 창조적 사
고의 발현’이다. 그들에의 학습경험은 자기주도성과 맥락의존성을 모두 가지
며 그 둘은 서로 교호적 관계를 가진다. 
  ‘몸으로 때워서 실수를 통해서 감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배운다’고 하는 보
다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학습의 형태는 이전의 학습이론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콜브의 경험학습 모델의 조직적 설명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으
로 보이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성인학습경험과 달리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은 기계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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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체의 문화적 특성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경험은 학습주
제에 대한 종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의 동인은 흔히 생각하는 바 직무수행에 따른 
보상도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릿속의 상상이 가시적 물건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는 희열이다. 그것은 설
계기술자가 가지는 독특한 학습동인이다. 그것은 일 그 차체에 대한 애착이
다. 순수하고 몰입이며 몰아적(沒我的)이기까지 한 것이다. 이것도 종전의 
이론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기계설계는 기계설계기술자에게 있어서 제
품생산을 위한 생산적 가치 뿐 아니라 창조적 지적 작업으로서의 내면적 가
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결과는 종래
의 성인학습 이론이 설명하지 아니한 현상들을 다수 포함하며, 기계설계기
술자의 학습경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기계설계라고 하는 문화적 주제의 
특성을 파악하는 현상학적 탐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기술자교육을 위한 교
수-학습 방법과 교육과정의 개발은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여 보다 더 학습
자의 자연스러운 학습행태에 접근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기술자의 직무가 갖는 경제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
문화 창출을 지향할 것을 시사해 준다.
V.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기계설계 기술자의 학습경험의 주요변인은 대인적 상호작용과 설계 대상 
물건과의 대물적 상호작용이었으며, 그것이 일터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 심
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귀착될 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일으킨다. 그 경험
들은 기계설계 기술자가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미래의 보다 완전한 상
태를 추구하는 지속적인 학습행위라 할 수 있다. 기계설계 기술자 학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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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은 기계설계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규칙과 지속적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 기계설계 기술자는 기계설계 작업을 통한 직업적 생존의지 
뿐 아니라 자신의 상상이 제품으로 실현되었을 때 얻게 되는 희열과 성취감
에 이끌려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는 학습경험의 긴 여정을 걸어간다. 따라서 
기계설계 기술자에게 있어서 기계설계란 그 직무를 통하여 보상되는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창조적․지적 작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기계설계 
기술자들의 학습경험은 각 개인이 처한 일터의 인적․물적 상황과 그것에 
각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결과는 종래의 
성인학습 이론이 설명하지 아니한 현상들을 다수 보여 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성인의 일터에서의 학습경험에 관한 학습이론의 연구는 구체적인 대
상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
여야 하며 직업분야별 특성을 나타내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조직과 기업문화는 그 안에서 학습경험이 활발히 일어나고 공유
될 수 있는 학습조직 및 학습문화로 만들어 져야 한다. 그 안에서는 기술자
의 대인․대물 상호작용이 막힘 없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학습을 위한 실수
가 격려를 받으며, 개인의 직무수행과 학습행태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기업
내의 직무수행과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 
가치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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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Machine Design Technicians Learn in their Workplace
Dong Seoul College
Hong-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describe, 
phenomenologically, the essence of the learning experiences of machine 
design technicians which take place in their workplace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to gather data from 12 
purposely selected working machine design technicians. They were given 
Seidman's three stepped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to July in 2002. 
Using phenomenological procedures, the essential meanings were 
disclosed via the phenomenological reduction.
  As conclusions, the main variances of machine design technicians 
learning experiences are the interaction of the technicians with other men 
and surrounding things. Their diverse styles of learning experiences are 
the manifestation of the various social-psychological interactions in the 
real workplace. Their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earning experiences come 
from the dependence of machine design technique itself. The major drive 
of learning experiences for them is not only the vocational survival will 
but also their love of the work itself.
  As recommendations, the study of adult vocational learning should be 
complemented by a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disclose vocational 
field's characteristics. Enterprises should have learning organizations and 
learning cultures, where vivid inter-human and with-material interactions 
flourish, courageous learning losses are accepted, varieties of individual 
styles of working and learning are not suppressed, love of work itself is 
valued, work is praised not only for its economic benefits but also for 
its intrinsic benefits.
Keywords：vocational field, workplace, learning experiences
